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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통계에 의하면, 2010년 한국 사회의 주거이동율은 16.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매년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ww.kosis.kr, 국내이동인구통계). 주거이동

은 개인과 가구의 입장에서 질 좋은 주택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이동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

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의 주거이동은 개인주의의 증가 및 집단주

의의 감소와 연결된다는 Baumeister의 지적처럼(Baumeister, 1987), 잦은 주거이동은 사람들 사

이의 정주의식을 떨어뜨리고 공동체 문화형성을 어렵게 하여 안정적인 주거지를 구성하지 못

하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거이동은 친숙한 생활의 근거지에서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만족도 등 심리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Oishi, 2010). 주거이

동을 하는 경우 이동자들은 비이동자들보다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 역할도 적극적으로 충족되지 못함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Saito, Lee & Kai, 2007). 주거이동자들은 자신이 속하는 커뮤니티에 참여를 덜 하게 됨에 따라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을 개발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며(Farrell, et al., 2004) 이는 안

녕감의 감소로까지 연결된다(Theodori, 2001; Farrell, et al., 2004). 매일 매일의 사회적 관계는 

거주자의 주거지에 대한 애착을 창조하게 되고, 애착은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갖게 된다(Ponzetti, 2003). 한 주거지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장소에 

대한 애착을 더 강하게 갖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Gilleard, Hyde & Higgs, 2007b). 따라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주거이동을 적게 하

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Gilleard, Hyde & Higgs, 2007a). 

뿐만 아니라 주거이동율이 낮은 안정적 커뮤니티에서 주거이동율이 높은 불안정한 커뮤니티

로 옮길 경우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Greenfield, 2009). 그에 

대한 사례로,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s Epidemiological Catchment Survey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개인적인 특성(연령, 성별, 인종, 교육, 소득)을 통제한 후에도 주거이동이 잦은 지

역에서의 우울수준과 약물남용수준은 주거이동이 안정적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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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vey & Swanson, 2002).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하면 거주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오래도록 정착하여 살 수 있

도록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곽현근, 2003). 하지만, 국내에

서 수행된 주거이동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실제적인 주거이동이나 이주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거주자의 새로운 주거수요욕구에 대응한 주거서비스 공급방안을 강조

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책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주택과 주거관

련 서비스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나, 거주자의 주거지에 대한 소속감, 지역 주민과의 

연대의식, 이웃 간의 정서적 친밀감 등 커뮤니티 의식과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관계가 거주자의 

주거이동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경환,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거주자의 주거지에 대한 애착심과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거주

자의 정주의식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는 인식 하에, 

주거이동성이 높은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지역내 주민자

치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커뮤니티 의식이 이들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지를 구성하는 방안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방법  차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과정을 거쳐 실시되었다. 조사를 위해 연구내용에 맞게 

설문문항을 구성한 후 2010년 2월 23일 광주광역시청에 근무하는 주택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용 설문지를 완성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광주광역시 5개 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산하 92개 

주민자치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수락을 받은 후, 2010년 3월 31

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편조사방법을 통하여 협조 공문, 설문지와 반송봉투를 함께 배포, 회수

하였다. 조사대상의 표집은 2009년 11월 기준 광주광역시의 주민등록 세대수 총 523,242 가구

를 대상으로 표집확률은 0.3%로 정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2008년 주거실태조사(국토해양부, 

2009)에서 사용한 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5개 구에 속하는 총 92개 각 동별로 15부씩 총 

1,3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601개의 설문지를 회수(회수율 43.5%)하여 분석에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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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문항

설문문항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특성), 주거환경만족도, 커뮤

니티의식(주민자치활동참여여부, 주민자치활동만족도, 동네관심도) 그리고 정주의식(이사의향)

을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표 1> 참조). 

구 분 설문 내용

일반  특성

<인구사회학  특성>

성별(남자=0/여자=1), 연령, 학력, 직업(공무원=0/공무원외=1), 가구소득, 가족구성

(부모+자녀=0/그외=1)

<주거 특성>

주택소유형태(자가=0/차가=1), 주택유형(아 트=0/아 트외=1), 거주기간

주거환경만족도
공공시설, 보육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여가문화시설, 상업시

설, 녹지, 주민모임공간

커뮤니티의식

주민자치활동 참여정도 (참여안함=0/참여함=1)

주민자치활동만족도 

동네 심도

정주의식 향후 이사 의향

<표 1> 설문문항의 구성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구소득, 가족구성을 질문하

였으며, 주거특성으로는 주택소유형태, 주택유형, 거주기간을 파악하였다. 

주거환경만족도는 공공시설, 보육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여가문화시

설, 상업시설, 녹지, 주민모임공간 등 총 11개 주거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

하였다. 

응답자의 커뮤니티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주지역내의 각종 주민자치활동(반상회, 부녀회 

등)에 대한 참여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주민자치활동 만족도를 단일문항(5점 척도)으로 

질문하였다. 이와 함께 동네관심도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동네에 대한 관심정도(5점 척도)를 묻

는 총 10가지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네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의 내용은 <표 2>와 같으며,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

증 결과, cronbach's alpha값이 .87의 신뢰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정주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이사 의향이 있다/없다라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 140 -

설문 문항

나는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부분을 알고 있다.

나는 우리 동네를 해 무엇인가를 공헌하고 싶다.

나는 우리 동네의 요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우리 동네일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 지역 일에 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마을은 깨끗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의 공공기 은 주민이 살기 좋은 동네를 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지역만의 특별하고 고유한 자원(유 지, 수려한 자연환경 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은 주민회  등 공동체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표 2> 동네 심도 설문문항

3. 자료분석방법

본 조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 Package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주민의 동네관심도 척도에 대해

서는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주거환경만족도, 커뮤니티 의식, 정주의식에 대한 일반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평균을 이용하였다. 연구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특성을 통제한 

후 주거환경만족도, 커뮤니티의식(주민자치활동참여여부, 주민자치활동만족도, 동네관심도)이 

정주의식(이사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항로짓회귀방법으로 분석하였다. 

Ⅲ. 분석 결과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체

성별

남자 294(50.0)

여자 294(50.0)

계 588(100.0)

<표 3>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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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연령

20 168(28.6)

30 206(35.1)

40 136(23.2)

50 이상 77(13.1)

계 587(100.0)

학력

졸이하 31(5.4)

고졸 102(17.6)

이상 446(77.0)

계 579(100.0)

직업

공무원 259(44.2)

일반시민 327(55.8)

계 586(100.0)

가구 월소득

100만원 이하 78(13.4)

101-200만원 이하 162(27.8)

201-300만원 이하 131(22.5)

301-400만원 이하 104(17.8)

401만원 이상 108(18.5)

계 583(100.0)

가족구성

혼자 52(8.9)

부부 72(12.3)

2세 364(62.3)

3세 55(9.4)

기타 41(7.0)

계 584(100.0)

주택소유형태

자가 368(64.3)

차가 204(35.7)

계 572(100.0)

주택유형

아 트 396(68.0)

단독/다가구 145(24.9)

다세 /연립 41(7.0)

계 582(100.0)

거주기간

2년 미만 117(20.0)

2-5년 미만 141(24.1)

5-10년 미만 114(19.5)

10년 이상 213(36.4)

계 585(100.0)

<표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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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에서는 남, 녀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연령

은 36.4세로 특히 30대가 3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초급대학 졸업 이상이 

77.0%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공무원이 44.2%였고 나머지 55.8%는 다양한 직종을 가진 일반 

시민이었다. 응답자의 50.3%가 101~300만원 이하의 월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자의 가족구성은 부모+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2세대 가구가 62.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

며, 부부만으로 구성되는 1세대 가구 12.3%, 3세대 가족 9.4%, 혼자 사는 단독가구 8.9%의 순

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주택소유형태는 자가가 64.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전

세와 월세를 합한 차가가구는 35.7%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6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단독․다가구(24.9%), 연립․다세대(7.0%)의 순이었다. 현재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을 조사한 결과, 10년 이상 거주했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다. 

2. 주거환경만족도, 커뮤니티 의식, 정주의식 특성

1)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내 11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각 시설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3.55점으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모임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2.9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

임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유일하게 보통 이하의 만족정도를 보였다. 

변수 체

주거환경만족도

공공시설(N=581) 3.55(.90)

보육시설(N=565) 3.26(.84)

교육시설(N=569) 3.34(.92)

복지시설(N=566) 3.10(.86)

체육시설(N=569) 3.07(1.03)

의료시설(N=578) 3.24(.95)

여가문화(N=563) 3.09(1.06)

상업시설(N=559) 3.22(1.01)

녹지(N=574) 3.30(1.08)

모임공간(N=562) 2.92(.91)

체 3.21

<표 4> 주거환경만족도 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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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뮤니티 의식

(1) 주민자치활동 참여정도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 주민자치활동(반상회, 부녀회 및 각종 주민모임 등)의 참

여정도를 알아본 결과, 참여를 안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2.0%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필요할 때만 참여한다는 응답이 

16.6%로 조사되었으며, 월 1-2회 참여한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구 분 빈도 (%)

참여 안함 412(72.0)

필요할 때만 참여 95(16.6)

년 1-2회 참여 9(1.6)

월 1-2회 참여 37(6.5)

주 1-2회 참여 16(2.8)

거의 매일 참여 3(0.5)

계 572(100.0)

<표 5> 주민자치활동 참여정도

(2) 주민자치활동만족도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매우 만족한다 5점)로 파악한 결과, 평균 3.09로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변수 평균 (표 편차)

주민자치활동 만족도 3.09(.66)

<표 6> 주민자치활동에 한 만족도

 

(3) 동네관심도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대한 생각을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10개 문항으로 질문하였

다. 이중‘나는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3.60점으로 가

장 높았던 반면‘나는 우리 동네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문항은 평균 2.40점으로 가장 

낮아 이웃 주민들과의 사회적 교류가 그다지 많지 않음을 보여주었다(<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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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심도
평균

(표 편차)

나는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N=576) 3.60(.94)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부분을 알고 있다.(N=577) 2.40(1.12)

나는 우리 동네를 해 무엇인가를 공헌하고 싶다.(N=573) 2.84(.90)

나는 우리 동네의 요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N=575) 2.80(.98)

나는 우리 동네일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N=574) 2.72(.97)

나는 우리 지역 일에 극 참여하고 있다.(N=571) 2.54(1.03)

우리 마을은 깨끗한 편이다.(N=568) 3.19(.93)

우리 지역의 공공기 은 주민이 살기 좋은 동네를 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N=568) 3.10(.93)

우리 지역만의 특별하고 고유한 자원(유 지, 수려한 자연환경 등)을 가지고 있다.(N=561) 2.70(1.04)

우리 동네 주민들은 주민회  등 공동체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N=574) 2.72(1.02)

<표 7> 동네 심도

3) 정주의식 

조사대상자의 정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는 지를 질문

한 결과, 이사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8.1%, 이사의향이 없다는 41.9%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약 20%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현 거주지의 생활여건 개선여부 

및 만족도 상태에 따라 정주의식 역시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

겠다. 

구 분 빈도 (%)

있다 222( 38.1)

없다 244( 41.9)

모르겠다 116( 19.9)

계 582(100.0)

<표 8> 정주 의식

3. 정주의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의식이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하여(χ

2
=76.432, 

***
P<.000)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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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Wals 유의확률 Exp(B)

일반  특성

연령 .011 .012 .824 .364 1.011

성별 .007 .202 .001 .973 1.007

학력 .106 .061 3.048 .081 1.112

가족구성 -.352 .432 .663 .415 .704

월소득 .189** .068 7.644 .006 1.207

직업 .563* .230 5.995 .014 1.756

주택소유형태 -.435 .247 3.101 .078 .647

주택유형 -.754** .245 9.442 .002 .471

거주기간 -.002 .001 2.323 .127 .998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050** .018 7.964 .005 .951

커뮤니티 의식

자치활동참여더미 -1.871 1.215 2.371 .124 .154

자치활동만족도 -.122 .182 .453 .501 .885

동네 심도합 -.050* .021 5.506 .019 .951

상수항 .732 1.203 .370 .543 2.079

-2Log likelihood 585.704

χ
2

76.432****

*P<.05 **P<.01 ****P<.000

<표 9> 정주의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주거환경만족도는 정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거환경만족도의 

값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이사할 의향이 0.951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Exp(B)=0.951, 

p<0.01). 즉,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커뮤티니 의식에 있어서 주민자치활동 참여여부 및 주민자치활동만족도는 정주의식에 영

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동네관심도는 정주의식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즉 동네관심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이사할 의향이 0.951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Exp(B)=0.951, p<0.05) 조사대상자의 동네관심도가 높을수록 이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주거환경이 살기에 좋아 만족도가 높을 경우 정주의식 역시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커뮤니티 의식에 있어서 주민자치활동의 참여여부와 주민자

치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정주의식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조사대상자들은 주민자치활동에 근거하여 이사여부를 고려하지는 않지만, 거주하는 동네에 대

한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정주의식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월소득, 직업, 주택유형이 정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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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이사할 확률이 1.20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xp(B)=1.207, p<0.01), 공무원에 비해 일반 시민의 경우 이사할 확률이 1.756배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1.756, p<0.05). 한편 직업면에서는 공무원에 비해 일반 시민들

의 정주의식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업무 특성상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지리적 이동

이 잦지 않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편리한 곳에 정착하여 오래 거주함

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그 외 주택유형보다 이사할 확률이 0.417배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0.471, p<0.01).

Ⅳ.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보다 안정적이고 살만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거주자의 정주의식 확립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사성향이 높은 대도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현재 주거환경만족

도와 커뮤니티의식(주민자치활동 참여여부 , 주민자치활동 만족도, 동네관심도)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거주자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정주의식은 오히려 더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경제적으로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원하는 주택으로의 이동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주지역별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재생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소득계층별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하거나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유형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을 골고루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거환경만족도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거주지역 주변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정주의식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거주자의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성, 건강성, 안정성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획 및 

정책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거주자의 커뮤니티 의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주민자치활동만족

도 및 주민자치활동참여여부는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네

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정주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역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활동(반상회, 부녀회, 노인회, 주민행사 등)은 소수의 제한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 앞으로는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독려

하는 동시에 이웃 간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이룰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거주자의 커뮤니티 의식이 거주지역에 대한 정주의식 향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

도록 민․관․산․학 차원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만족도를 측정에 있어 주민 생활의 다양한 차원(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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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등)을 포함하지 못하고 주로 물리적 생활편의시설 중심으로 만족도를 측정했다는 한계

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로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일

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거주자를 위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 

조성에 필요한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의식 간의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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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의식이 도시 거주자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향

: 주 역시를 심으로

이  정(충북 학교 교수)

본 연구는 잦은 주거이동으로 정주의식과 공동체 문화 형성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지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거주자의 삶의 질이 위협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주거이동성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인 광주광역시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지역내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커뮤니티 의식이 이들의 정주의식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문조사 등 여타 설문지 조사방법과 비교하여서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되어온 우

편조사방법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43%가 넘는 회수율을 보였다는 점과 표본표출 방법 면에서 

볼 때 유사연구를 수행할 때에 참고할 수 있을 연구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러 가지 주거지 관련 

만족도 및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정주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흥미로

운 연구이다.

본 연구는 안정적인 거주지 구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큰 연구의 한 조

각으로 정주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만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판단한다.따라서 

후속연구를 염두에 두고 논의해 볼 사항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 문제이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내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커뮤니티 의식, 그리고 정주의식이 주거지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인구층은 과연 누구일까? 

통계청에서 발행한 2010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통계청, 2011a) 및 201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표(통계청, 2011b)에 근거하면 2010년 한해 우리나라 국내이동자수는 모두 8,226,594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에 해당한다. 이들 국내이동자를 시도내 혹은 시도간 이동 여부 및 연령대별로 나누

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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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내 혹은 시도간 이동

∙시도내 이동자는 전국 이동자의 67.6% (→ 주거불만족이나 이로 인한 정주의식의 부족으로 

인한 거주지이동 가능성이 높다.)

∙시도간 이동자는 전국 이동자의 32.4% (→ 이들의 주거지이동 이유는?)

∙서울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 중 38.1%가 서울 이외 수도권(인천, 경기도)로 

전출 (→ 이들의 주거지이동 이유는? 주거비 부담?) 

▸연령별 이동

∙국내 이동자 중 20-30대가 3,500,491명으로 전체 국내이동자수의 42.6%에 해당 (→ 이들

의 주거지이동 이유는? 직장, 생애주기, 주거지불가능성?)

이러한 통계를 보았을 때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좀 더 세분화해 보거나, 직접적으로 

이들의 만족도나 정주의식이 주거이동에 영향을 이미 주었는지, 혹은 근미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함께 조사하여 그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성이 더 확보되어 있는 자가가구와 그렇지 못한 차가가구의 주거이동도 구분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해석에 관련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주의식이 주된 관심사

였기 때문에 최종분석에서 정주의식 종속변인으로 두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내 주민

자치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커뮤니티 의식, 그리고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지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직장 등으로 인해 주거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정주의식이 형성되고 정주의식의 형성으로 주거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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